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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 여성의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년기 여성 334명을 대상으로 성인애착 척도, 우울 척도,

자기자비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 26.0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 기술통계분석과 단순상관분석을 실

시하였고,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였다. 성인애착

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은 Bootstrap 방식으로 검증하
였다. 연구 결과, 첫째, 성인애착의 하위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자기자비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자기자비와 우울은 부적 상관이 있었

다. 둘째 구조방정식을 시행한 결과 애착회피가 우울로 직접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불안정 성인애착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에 자기자비는 애

착불안과는 부분매개, 애착회피와는 완전매개를 이루어,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자기자

비가 다르게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히고, 연구의 제한
점, 후속 연구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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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분석심리학자인 Jung(1954)은 중년기를 40세 전후로 정의하고 인생의 전반부에서 후반부

로 전환되는 시기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 현대에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중년기가 차지하

는 기간이 점차 늘어나면서 중년기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중년기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가 겪지만, 특히 여성의 중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역할에

대한 혼란과 갈등 등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 시기(정옥분, 2008)로 이해되고 있다. 중년기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부여된 역할에서 벗어나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고 심리적 균형

을 찾아가며 진정한 자기를 찾는 과정에서 우울과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때문으

로 보인다(전찬례. 2012).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0∼50대 중년기에 있는 여성들의 우울과

불안 유병률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보건복지부, 2021), 청소년과 20∼30대의 우울 문

제와 비교해 중년 여성의 우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중년기 여성의 우

울은 삶의 의욕 저하 및 건강 수준을 약화하고 정서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방치될 경우 죽음에 대한 반복적 생각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

으므로 주요 개입 대상이다. 중년 여성의 우울과 자살 문제가 폐경기 이후 나타나는 자연스

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로 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예방하거나 치료를 해야 하는 정신건강 문

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애착은 생애 초기뿐만 아니라 중년기 동안에도 타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으

로 작용한다. 중년기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배우자와 새로운 애착 관계

를 형성한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취약해지는 중년기 여성에게 사회적 지지체계가 되어

주는 애착 관계는 정서적 위기, 부적응의 영향 등을 완화해 주고 적응적인 대처 행동을 증진

하게 시킬 수 있다(오명자 외, 2008; 이희연, 전혜성, 2011). 대표적인 애착 이론가인

Bowlby(1969)에 따르면 애착은 인생 초기에 한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타인과 형성하게 되

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한다. 어린 시절 친밀관계를 맺은 사람은 양육이나 대인관계

에 적응적으로 대응하는 반면,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자녀와

건강한 애착 형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들과의 관계도 어려울 수 있다(장휘숙,

2006; Bartholomew et al, 1991). 그러나 이런 성인기 애착 특성은 유아 및 아동기에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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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과는 차이가 있는데, 성인애착은 부모에게서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면서도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부모 같은 친밀한 애착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독

특하다(Baldwin, 1996). 그러므로 성인의 대인관계 패턴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애 초기 부모와의 애착유형을 탐색하기보다는 현재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인애착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Bartholomew et al, 1991; Cook, 2000).

애착유형은 애착 관련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애착 행동 전략

에 따라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꺼리거나 불편해하는 애착회피 차원과 타인에게 지나친 의

존과 몰두를 함으로써 거절을 받거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애착불안 차원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Brennan et al, 1998). 일반적으로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두 수준이 모두 높을 때

불안정 애착이라고 하며, 불안정한 애착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사랑받지 못할 것

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속에서 부적응적인 정서를 경험한다(Ainsworth et al., 1978).

이는 여러 국내외 연구에서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는데 안정적 애착은 우울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지만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성인은 우울과 불안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적절히 기능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권정혜, 1998b; 안하얀, 서영석, 2010; 원진희, 장문선,

2014; Gotlib & Hammen, 1992). 하지만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어 이 두 애착유형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혜경(2014)의 연구에서는 애착불안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는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이 부분매

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애착회피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는 분노억제만 완전매개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년 여성의 우울은 다른 연령 및 성별과 비교해 심각성을 보이고,

자살로 이어지기 쉽다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중년 여성이 자기를 부정하거나 자기비난을 하면

서 부정적 정서가 깊어지는 것을 멈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기친절의 태도로서 자신을 있

는 그대로 수용하고 돌보는 ‘자기자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자기자비란 타인

보다는 자신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실패나 부족함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친절함과 수

용적인 태도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Neff, 2003b). 즉 자신의 부족함과 고통을 비판

하지 않고 그것을 따뜻한 태도로 수용함으로써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

다.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들은 수행이나 외부 기대와는 독립적으로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하

며, 여러 성취 상황에서 숙달감을 보였다(Neff et al, 2005). 반면 자기자비 수준이 낮은 사람

은 실패와 실수에 대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스트레스 및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를 더 많

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세란, 이훈진, 2013; 조현주, 현명호, 2011; MacBeth &

Gumley, 2012).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적응적으로 조절하면서 정신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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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도록 한다(문은주, 최혜연, 2015)는 점에서 불안정 애착유형의 사람도 자기자비의 개입

을 통해 우울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자기자비가 초기 양육자와의 애착 경험을 기반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언급

하였다(Gilbert & Proctor, 2005; Neff, 2009; Neff & McGehee, 2010; Wei et al., 2011). 이는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될수록 자기자비 수준도 높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불안정한

성인애착의 경우에는 자기자비와 관련성이 일관적이지 않다. 하위차원인 애착불안 및 애착회

피가 모두 자기자비를 부적으로 예측한다는 견해(Raque-Bogdan et al., 2011)가 있는 반면,

애착회피와 자기자비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연구도 있기 때문이다(Pepping et

al., 2015).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불안정 애착유형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각각

자기자비와 우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인애착과 우울, 성인애착과 자기자비. 우울과 자기자비 등 두 변

인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있으나 중년 여성의 성인애착과 우울, 자기자비 세 변인

간 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애착, 우울, 자기자비의 각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년기 여성들에게 있어 세 변인 간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또한, 특별히 성인기 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로 구분해서 이 두 애착 변인이 자기자

비를 통해 어떻게 우울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년기 여성의 애착불안

과 애착회피 변인이 동일하게 자기자비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지, 아니면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면 성에 미치는 영향을 차별적으로 이

해하게 되고 이를 통한 애착 이론의 확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 결과는

중년기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성인 애착과 자기자비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중년기 여성의

우울 문제를 이해하는 이론적 접근이나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첫째, 중년기 여성의 애착불안, 자기자비와 우울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중년기 여성의 애착회피, 자기자비와 우울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중년기 여성의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는 매개 역할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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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1. 성인애착과 우울

애착 이론에 따르면 초기에 형성된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은 성인기의 우울을 예측한

다(Armsden & Greenberg, 1987). 예컨대, 불안정 성인애착은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

었다(김은영 외, 2015; 안하얀, 서영설, 2011; 이주영, 최희철, 2012; 전혜경, 2014; 정민교,

2014). 그러나 Hazan과 Shaver(1987)는 불안정 성인애착이 우울을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후 학자들은 두 변인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

였다. 연구 결과, 불안정 성인애착은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두 차원으로 구분되며, 이 둘은 우

울 간의 관계가 달랐다. 애착불안은 과활성화 전략을 사용하여 정서를 강하게 느끼면서 우울

을 경험하고, 애착회피는 비활성화 전략을 통해 정서를 단절하고,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지 않

아 우울에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obak & Sceery, 1988; Tasca et al., 2009; Wei et

al., 2005). 전혜경(2014)의 연구에서는 애착불안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는 분노억제와 분노표

출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애착회피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는 분노억제만 완전매

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본다면 두 애착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

가 다르고 매개변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2. 성인애착과 자기자비

애착불안

자기자비 우 울

애착회피

-

+

+

-

-

[그림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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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자들은 자기자비가 초기 양육자와의 애착 경험을 기반으로 발달한다고 주장한

다.(Gilbert et al., 2006; Neff, 2009; Neff et al., 2010; Wei et al., 2011). Neff와

McGehee(2010)는 어머니의 비난이나 긴장이 많은 가족관계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한 청소년들

은 자기자비가 더 부족하고, 어머니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되거나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더 높은 자기자비를 보고하였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안정적인 성인애착

은 자기자비 수준 또한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불안정한 성인애착의 경우에

는 자기자비와의 연관성이 일관적이지 않다. 하위차원인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모두 자기자

비를 부적으로 예측한다는 견해(Raque-Bogdan et al., 2011)가 있지만, 애착회피와 자기자비

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연구도 있었다(Pepping et al., 2015). 다만 높은 자기자

비가 심리적 안녕감, 낙관적 성향, 자기향상에 대한 동기와 같은 적응적인 특성들을 예측하는

것에 비해(Breines & Chen, 2012; Neff, Kirkpatrick & Rude, 2007; Neff & Vonk, 2009;Raes,

2010; Wei et al., 2011), 애착회피는 우울, 정서적 단절, 대인관계 문제와 같은 부적응적인 특

성들을 예측한다는 점(이은지, 서영석, 2014; 2010; Wei et al., 2005b)을 고려해보면, 애착회피

와 자기자비가 서로 부적인 관계를 지닐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기자비의 관계가 부적일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3. 자기자비와 우울

자기 자비와 정신장애의 관계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기자비가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d et al., 2013). 또한, 자기자비는 불안, 수치심, 경험 회피, 스트레

스, 폭식 행동, 신체화 증상, 외상 정서 등 임상적 증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lizabeth, 2015). 자기자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 중 사고의 변화

에 대하여, Beck(1996)은 “왜곡된 지각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을

평가절하하면서 우울해진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반추는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

어서 과거 부정적으로 해석한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우울감이 지속된다. 이때, 자기자비의 요

소인 마음챙김과 보편적 인간성을 통해 인지적 탈중심화를 하여 각 개인의 부정적 사고나 반

추 양상을 알아차리면 자신만 고통을 경험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사고의 관점을 바꿀 수 있

다(Segal et al., 2002; Mason & Hargreaves, 2001). 또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온화하

게 대하는 자애명상 훈련 후 마음챙김 기술과 자기자비가 유의하게 증가했고 우울 증상이 감

소했다(David et al., 2013). 이는 자기친절을 통해 마음챙김 능력이 향상되고, 두 요인의 시너

지 작용으로 자기자비도 증가함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자비 수준을 증가시키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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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부정적 정서의 경험을 낮추고 긍정적 사고를 하게 되어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4. 성인애착, 자기자비, 우울의 관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인애착은 불안애착, 회피애착으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으

며, 이 두 변인은 우울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피애착의 경우 우울 간의 관

계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와 자기자비와의 관

계도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으므로 중년기 여성에게서는 성인애착과 자기자비가 구체적

으로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자비는 사회적 유대감, 정서 지능, 그

리고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지만(Neff, 2003a)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는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MacBeth et al.,, 2012). 박정하(2016)는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우

리나라 중년기 여성에게서도 높은 자기자비 수준은 우울과 부적인 상관이 나타날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즉, 자기자비는 성인애착과 우울과 상관이 있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매개변

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성인애착과 자기자비, 성인애착과 우울, 자

기자비와 우울 등의 두 변인 간 선행연구는 다수가 있었지만,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세 변인

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이론적 모형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년기 여성의 실제 자료를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특히

불안정 성인애착의 두 측면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각 변인이 자기자비와 우울에 어떤 경

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경기, 충청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40세-만 60세

사이의 중년 여성 334명을 연구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설문을 시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대면해서 자료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 일부 자료는 온라인으로 수집하였다. 대부분은 연

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했으며 일부 설문지는 중년 여성들이 다수 있는 기관 근무자에게 부

탁하였다. 이 경우에는 설문지의 취지와 응답 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였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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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서 총 347명의 설문 응답 중 불성실 응답지를 제외한 334명의 설문 응답을 최종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N=334)

2. 연구도구

가. 애착불안 척도

애착불안 척도는 성인애착 검사를 위해 Fraley 외(2000)가 개정, 김성현(2004)이 번안해

서 타당화한 친밀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척도(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

Questionnaire: ECR-R) 중에서 애착불안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애착불안 척도는 원래의 척도

에서 총 18문항으로 구성된 7점 평정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서 합산점수

가 높을수록 애착불안 수준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애착안정임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애착불안 요인의 내적 합치도(Ch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

는 ECR-R 검사에서 불안애착 문항만으로 잠재변인을 설정한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새로운 문항 꾸러미를 하위 요인으로 재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의 새로운 문항 꾸러미를 도출을 위한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에서 최종적으로 7개 문항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7개 문항의 애착불안의 내적 합치도(Chronbach’s α) .85이고 확인적 요인

분석의 적합도(RMSEA)는 .068로 나타났다.

나. 회피애착 척도

회피애착 척도는 성인애착 검사를 위해 Fraley 외(2000)가 개정, 김성현(2004)이 번안해서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만 나이)

30대 5 1,5

40대 193 57.7

50대 127 38.1

60대 9 2.7

최종학력

고등학교 65 19.5

대학교 208 62.3

대학원 61 18.3

총계 33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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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화한 친밀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척도(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 Questionnaire:

ECR-R) 중에서 회피불안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회피애착 척도는 원래의 척도에서 총 18문항

으로 구성된 7점 평정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서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애

착불안 수준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애착안정임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는 내

적 합치도(Ch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ECR-R검사에서 회피애착

문항만으로 잠재변인을 설정한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새로운 문항 꾸러

미를 하위 요인으로 재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새로운 문항 꾸러미를 도출을

위한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에서 최종적으로 6개 문항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6개 문항의

애착회피의 내적합치도(Chronbach’s α)는 .69 이고 적합도(RMSEA)는 .029로 나타났다.

다. 자기자비 척도

자기자비는 Neff(2003b)가 개발하고(SCS) 김경의 등(2008)이 타당화한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Self-Compassion Sclae: K-SCS)로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26문항으로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그리고 마음챙김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26점∼130점이고, 총점이 클수록 자

기자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경의 등(2008)의 연구에서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의 내적

합치도(Chronbach’s α)는 전체가 .8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라.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

우울은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조맹제와 김계희(1993)가 타당화한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CES-D는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Likert 방식(0=극히 드물게, 3=대부분)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조맹제

와 김계희(1993)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hronbach’s α)는 .89이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하

위 요인 중 긍정적 감정 요인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으로 나타나 중년 여성의 우울을

살펴보는 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요인을 제거 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우울

척도는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1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3개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RMSEA)는 .08로 나타났으며 16개 문항의 내적 합치도

(Chronbach’s α)는 .87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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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SPSS

26.0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량 분석을 했다. 둘째,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으로

Chronbach’s α값을 산출했다. 셋째,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성인애착, 자기자비, 우울 간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았다. 넷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기 전에, 각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를 만

들었다. 다섯째, Amos 26.0을 이용하여, 측정 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후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여섯째, 연구모형의 타당성과

주요 변인 간 경로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일곱째, 성인애착과 우울 관계 사이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하기 위해 Bootstraping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성인애착과 우울, 자기자비 등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그 결

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애착불안은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30∼.52, < .01)을 나타

냈고, 애착회피 전체 점수는 우울과 정적 상관(=.13∼24, < .05)을 나타냈다. 다만, 애착회

피2 하위 요인과 우울 전체, 우울1, 우울3 하위 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 자기자비와는 유의하게 부적 상관이 있었다(애착불안 =-32∼

-.52, < .01, 애착회피 =-.18∼-.30, < .01). 자기자비는 우울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6∼-.53, < .01).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왜도와 첨도 모두 기

준에 부합하여 분석 자료가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2 .81***

3 .88*** .67***

4 .14** .06 .13*

5 .19** .21 .18** .68***

6 .13* .18** .11* .76*** .35***

7 .52*** .37*** .42*** .13* .19*** .08

<표 2> 하위요인 상관분석 결과(=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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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검증

가. 측정모형 검증

측정 변인들이 각각의 잠재변인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

인분석(CFA)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값의 결과를 보면, 애착불안은 .77

∼.91, 애착회피는 .58∼70, 자기자비는 .79∼,88, 우울은 .77∼.93로 모두 유의한 수준(<.001)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최종 측정 변인으로 구성된 측정모형의 적합도

는 =68.403(=29, =334), TLI=.961, CFI=.975, RMSEA=.064(90% CI 신뢰구간: .044

∼.084)로 양호한 측정모형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  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68.403 29 .000 .961 .975 .064(.044∼.084)

<표 3> 성인애착, 우울, 자기자비의 측정모형 적합도(=334)

나. 구조모형 검증

중년 여성의 성인애착, 우울과 자기자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

형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43.831(=21, =334), TLI=.961, CFI=.97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8 .52*** .38*** .42*** .14* .17** .09 .89***

9 .45*** .31*** .36*** .16** .18** .14* .87*** .78***

10 .51*** .30*** .43*** .14* .24*** .06 .74*** .70*** .61***

11 -.52*** -.38*** -.47*** -.29*** -.25*** -.23*** -.51* -.53*** -.50*** -.42***

12 -.46*** -.35*** -.42*** -.30*** -.25*** -.23*** -.49*** -.49*** -.47*** -.39*** .925***

13 -.47*** -.32*** -.43*** -.26*** -.24*** -.19** -.39*** -.42*** -.38*** -.36*** 87*** .70***

14 -.46*** -.35*** -.42*** -.20*** -.18** -.19** -.49*** -.49*** -.49*** -.37*** 88*** .73*** .64***

15 2.65 3.02 2.40 3.73 3.70 3.54 1.01 .46 .69 .28 3.47 3.46 3.49 3.44

16 .85 1.12 1.02 .73 1.0 1.18 .45 .54 .52 .52 .55 .62 .61 .61

17 .26 .40 .55 .02 .18 .42 .94 1.42 .802 1.94 -.03 -.10 .11 -.03

18 -.40 .26 -.19 -.02 -.20 -.03 1.0 1.86 .37 3.53 -.05 .10 -.20 -.12

*<.05,  **<.01,  ***<.001

(1.애착불안 2.애착불안1 3.애착불안2 4.애착회피 5.애착회피1 6.애착회피2 7.우울 8.우울1:우울감정
9.우울2:신체행동둔화 10.우울3:대인관계 11.자기자비 12.자기자비1:자기친절 13.자기자비2:보편적

인간성 14.자기자비3:마음챙김 15.평균 16.표준편차 17.왜도 18.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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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A=.057(90% CI 신뢰구간: .033∼.081)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게 나타났다.

 df p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43.831 21 .000 .961 .977 .057(.033∼.081)

<표 4> 성인애착, 우울, 자기자비의 연구모형 적합도(N=334)

구조모형의 주요 변인 간의 경로를 확인하였는데 애착회피가 우울로 가는 직접 경로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에서 자기자비(β=-.47, < .001), 애

착회피에서 자기자비(β=-.31, < .001)로 가는 경로는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

기자비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β=-.48, < .001) 역시 부적으로 유의하여 나타났다. 애착불안

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β= .26, < .001)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반면 애착회

피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β=.003, =.966)는 정적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구조모형은 <그림 2>에, 경로계수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

다.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

3. 매개효과 검증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 미치는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ing을

사용하여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불안애착이 자기자비를 통해 우울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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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며 유의확률도 .05보다 작으므로(β=.22, CI=.14

∼.32, < .01)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회피 또한 자기자비를 통해 우울로 가

는 경로에서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며 유의확률이 .05보다 작으므로(β=.17,

CI=.05∼.26, < .01)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애착불안이 우울로 가는 경로

에서 간접효과와 마찬가지로 직접 효과도 유의하게 나와(β=.26, CI=.12∼.41, < .01) 자기자

비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회피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는 간접효과는 유의미

하지만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아(β=.003, CI=-.17∼.19, > .05) 자기자비가 완전매개 하였

다. 또한, 불안애착의 총효과는(β=.48, CI=.35∼.61, <.01) 애착회피의 총효과(β=.15,

CI=-.01~.30,  =.0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신뢰구간)

애착불안 → 자기자비 → 우울
.26** .22** .48**

(.12∼.41) (.14∼.32) (.35∼.61)

애착회피 → 자기자비 → 우울
.003 .17** .15

(-.17∼.19) (.05∼.26) (-.01∼.30)

**< .01

<표 5> 성인애착 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유의성 검증(=334)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 중년기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우울에 영

향을 주는 변인으로써 성인애착과 자기자비를 선정하고,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자

비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논의

첫째, 불안애착, 회피애착, 우울, 자기자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

정식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은 성인애착이 우울을 예측하는 직접 경로와 성인애착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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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를 거쳐 우울을 예측하는 간접 경로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 애착

회피가 우울로 가는 직접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였다. 이는 중년기 여성의 성

인애착을 두 개로 구분해서 자기자비와 우울 간의 관계를 설정한 이론적 모형이 적절했음을

시사한다. 중년기 여성의 우울을 이해하거나 우울증 개입을 위한 개인 상담 및 집단 프로그

램을 개발할 때 본 연구모형이 내용 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

에서 나타난 중년기 여성의 애착불안에서 우울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미했으나, 애착회피

에서 우울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Hazan과

Shaver(1987)이 말한 것처럼 불안정 성인애착 전체로 우울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

다. 불안정 애착 변인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으로 구분해서 살

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중년기 여성의 우울 정서는 자녀를 돌보는데 심각한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년기 여성의 우울을 단순히 갱년기 우울로 치부하지 않고 자

신에게 친절하고 자신을 돌보는 자기자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적 조력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개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은 과활성

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강한 우울 정서를 경험하고, 애착회피는 비활성화 전략을 사용함으

로써 스스로 정서를 단절시키고 사회적 관계도 추구하지 않아 우울에 취약해지는 것(Kobak

& Sceery, 1988; Tasca et al., 2009; Wei et al., 2005)으로 볼 수 있다.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중년기 여성은 심리적으로 부정적 정서인 우울이나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크므로 우울증을

경험하는 중년기 여성들의 성인애착 특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 자기자비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이는 중년기 여성이 불안정애착 특성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자신

을 친절하게 대하기보다는 자신을 부정하고 비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애

착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자비 수준은 낮다는 견해(Raque-Bogdan et al., 2011)가 있지만,

두 변인 간의 예측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는 연구도 있었는데(Pepping et al., 2015) 중년

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 애착회피 성향이 높을 때 자기자비 수준은 낮아진다는

결과를 확인하게 되어 애착회피와 자기자비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애착불안은 애착회피보다 자기자비에 대한 부적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애착불안 성향이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는 반면

(Hazan et al, 1987), 애착회피 성향은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면서 자

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표상이 혼재되어있기 때문이라는 의견(Pietromonaco

& Barrett, 2000)을 참조할 만하다. 즉, 애착불안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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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비판적이 되기 쉽다

(Cantazaro & Wei, 2010). 애착회피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관점이 명확하지 않아 때

로는 스스로 자기자비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에 대한 방어적인 이상화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Hazan et al,

1987), 표면적으로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긍정적인 관점

을 지닌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Mikulincer & Orbach, 1995). 일부 선행연구에서

애착회피와 자기자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Neff et al, 2010; Pepping et al.,

2015)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성인기 불안정애착을 보이는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때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보이는 자기자비의 내용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을 인식하고 이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넷째, 자기자비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 역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자기자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박정하, 2016; David et al., 2013; Meredith et al.,

2012)와 일치한다. 이는 자기자비 수준이 낮은 사람은 실패와 실수에 대해 비판적으로 받아

들이며 스트레스 및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조현주 외, 2011), 높은 자기

자비 수준이 반추와 사고억제 같은 경험적 회피 수준을 낮추어 우울 및 불안을 감소시키기

때문(Neff, 2003b)으로 보인다. 우울, 불안 염려를 예측하는데 있어 자기자비가 마음챙김보다

더 큰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견해(Van Dam et al., 2010)에 비추어서도 중년기

여성의 우울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자기자비 변인을 주요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애착불안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 및 애착회피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

자비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자비는 애착불안 중년기 여성의 우

울을 부분매개 하였는데, 이는 애착불안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자

비를 낮춤으로써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자기자비는 애착회피와 우울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는데, 이는 애착회피 성향이 바로 우울을 유발한다기보다는 자기자비를

낮추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울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불안이

나 애착회피 중년기 여성의 우울을 이해하고 우울을 낮추는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비

영역을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중년기 여성의 우울에 대한 상담 개입을 위해서 상담

시작 전에 애착 검사를 하고 애착 검사 결과에 비추어 상담전략을 구상하는 데에 본 연구 결

과가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비 수준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자신을 사랑하

고 자신에게 온화하게 대하는 자애명상 훈련 후, 마음챙김 기술과 자기자비가 유의하게 증가

했고 우울 증상이 감소했다는 선행연구 결과(David et al, 2013)가 이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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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의의. 제언과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성인애착의 하위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우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자기자비

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매개변인인 자기자비와 우울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각 잠재변인과의 영향 관계에서는 애착회피가 우울로 직접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불안정 성인애착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에 자기자비는

애착불안과는 부분매개, 애착회피와는 완전매개를 이루어, 성인애착 유형에 따라 자기자비

가 다르게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자기자비가 중년기 여성의 불안정 애착이 우울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중년기 여성의 우울 문제

에 개입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변인으로 자기자비를 다루어야 한다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여성의 성인애착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

보는 데 자기자비가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성인애착과 우울에 관련한 인지, 정서 등의 매개변인 연구는 있

지만, 자기자비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불안정 애착을 보

이는 중년기 여성의 경우 자기자비 태도를 기르는 개입을 통해 우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본 연구가 중년기 여성의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특히

애착회피 유형들은 부정적 사고, 정서, 기억을 피하고자 외부로 표현하고 행동화하는 데 있

어 억제적인 전략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정서, 사고 과정을 자신이 지각한 것과 다르게 보

고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신이 우울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

다. 자기자비라는 요인이 매개되어 우울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개입을 통해 긍정

적인 자기 상을 만들어 우울을 낮출 수 있는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서 중년기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데에 비해 이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성인

기 여성의 정신건강 기제를 알려주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대상자들의 거주지가 한정적이어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

서는 다양한 지역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

년 여성이라는 성별로만 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통계(2021)를 보면 중년 남성의 우울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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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살 행동의 성공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

서 중년 남성의 정신건강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

구 대상을 중년 남성으로 확대해 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 보고식

검사의 한계로서 응답자의 현재 감정 상태나 환경이 응답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애착회피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적 느낌을 잘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는 경향이 있으므

로 방어적인 응답을 할 경향성이 많다(Willin, 2007, 2010). 그런 경우 유의확률이 낮게 나오

거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관찰 가능한 연구를 병행해

볼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인애착과 우울척도의 경우 측정 과정에서 신

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을 통한 문항 변화가 있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도 확인해 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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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on of

middle-aged women.

Shin, Hye Jung(Sunmoon University)

Son, Jin Hee(Sunm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334 middle-aged women using the Adult Attachment

Scale, Depression Scale, and Self-Compassion Scale. SPSS 26.0 and AMOS 26.0 programs

were used to analyze dat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simple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as analysis methods, and structural equations were applied to deter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on was tested

using the bootstrap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which are sub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and self-compassion and depress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Second, as a result of conducting structural equations, all paths except the path from

attachment avoidance directly to depression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path from

insecure adult attachment to depression, self-compass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attachment anxiety and fully mediated by attachment avoidance, confirming the need to

approach controlling the emotions of the attachment avoidance type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f attachment anxiety. Final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as clarifie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were provided.

​

* Keywords: Middle-aged women,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depression,

self-compassion, structural equation


